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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
(온라인)2024. 1. 21.(화)12:00

(지  면)2024. 1. 22.(수) 조간

고속도로 휴게소 등 귀성길 공중화장실,
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

 - 2월 4일(화)까지, 고속도로 휴게소, 여객터미널,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집중점검
 - 편의 증진을 위해 가변형화장실 운영 및 임시화장실 확충 등 조치

□ ㄷ씨는 명절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
평소보다 긴 대기시간 때문에 귀성길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. 그러나 올 
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요에 따라 남성화장실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
일시 전환하는 가변형화장실이 운영되고, 임시화장실도 설치된다는 기사를 
보고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□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

1월 22일(수)부터 2월 4일(화)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‧편의시설을 

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. 

□ 먼저, 안전‧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

전국 교통시설, 관광지,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. 

 ○ 시·군·구와 주요 공공기관*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

수립,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

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.

  *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, 서울교통공사 등

□ 주요 점검내용은 ▴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

화장실 확충, ▴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·청결 강화, ▴방역지침 이행을 

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.

 ○ 특히,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

위해 비상벨·CCTV·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

여부도 집중 점검한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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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휴게소 

내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개

(남성 228, 여성 378)를 확충한다.

* 기존 13,044개(남성 5,734개, 여성 7,310개) → 확충 13,650개(남성 5,962개, 여성 7,688개)

 ○ 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성용 가변형

화장실* 423칸을 추가로 운영해 여성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.

*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적으로 전환하여 탄력적 운영

< 평상시 >

   

< 여성고객 증가시 >

가변형화장실 : 여성고객 증가시 화장실 내부 가변형 출입문을 활용하여

               남자화장실 일부를 여자화장실로 전환

 ○ 더불어,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내림 버튼, 

세면대, 기저귀교환대,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

빈번한 시설물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.

  - 바닥, 변기,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하여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 

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.

□ 김민재 차관보는 “설 명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국민이 어디서든 

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, 임시화장실 

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”며, “이용자가 늘어도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

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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